
교회학교 연합회 온라인 경창대회 / 11월 28일(주일)

박현주안수집사 청년부 간증메시지 / 5일(주일)

부 목 사 : 유희동

 : 오희정  주  광  임영종

선 교 사 : 방창인  장윤영

지   휘 : 임희재

오 르 간 : 신지영 

피 아 노 : 한진희  이미경

시무장로 : 강민우  김상호  전기명  민경택

          조래호  차석록  이성희  서광우

          장두원

원로장로 : 오기환  송팔면  

명예장로 : 민중기  황봉수  강영운  최시원

          차균석  박광길

  

우생마사(牛生馬死)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보처

럼 살았던 목사’라고 기억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목사님은 가장 좋은 옷을 입

을 수 있었는데 소매가 다 헤진 옷을 입고 다녔고, 가장 멋진 자동차를 탈 수 

있었는데 버스를 타거나 남의 차를 빌려 타셨습니다. 주변에서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라고 성화였는데 목사님은 외아들을 외국으로 쫓아버렸습니다. 많은 목사

들이 통일운동을 한다며 북한을 들락거리고 있을 때 목사님은 실향민들을 두고 

나만 어찌 고향에 가겠나며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한경직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경직(1902-2000)은 서울 한복판에 영락교회를 창립하여 오늘의 모습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1973년 퇴임하여 소천하기까지 남한산성에 머무셨습니

다. 유족들에 의하면 그가 남긴 유품으로는 말년에 타고 다녔던 휠체어, 지팡이 

하나와 겨울 털모자, 그리고 입던 옷가지 몇 개와 쓰다 남긴 생필품이 전부였다

고 합니다. 

  한경직목사님에게는 변변한 아호(雅號) 하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산학

교에 다닐 때 담임선생님이 ‘추양’이라는 말을 건넵니다. “경직아, 네가 있으면 

주위가 따스해지는구나. 어린아이가 이토록 많은 사람에게 따스함을 전하다니…. 

너는 마치 서늘함이 느껴지는 가을녘, 그 가운데 따스하게 비추는 가을햇볕 같

은 아이구나.”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그를 ‘추양(秋陽)’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소와 말을 비교했는데 소와 말은 고기를 먹지 

않고 풀을 먹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는 느리고 말은 빠릅니다. 느

리지만 힘이 좋기 때문에 소는 농사일에 적격이고 말은 빠르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 꼭 있어야 합니다. 

  소와 말의 결정적 차이는 홍수가 났을 때 나타납니다. 홍수가 나서 급류에 

빠지면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고 합니다. 급하고 빠르게 달리는 성질이 있기 때

문에 말은 물살에 저항하며 필사적으로 다리를 휘졌습니다. 그러다가 말은 힘이 

빠져 죽습니다. 반대로 소는 느립니다. 흘러가는 급류에 빠진 소는 있는 그대로 

자기 몸을 맡겨 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에 둥둥 떠내려가다가 뭍에 

이르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생마사(牛生馬死)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소용돌이를 치고 있습니다. 마치 급류에 떠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 세

상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몸부림치면 이내 힘이 빠져 죽을 지도 모릅니다. 차라

리 소처럼 급류에 몸을 맡기고 태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급류가 아

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秋陽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

기고 천천히 걷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교환 목사 / 9change@hanmail.net)

     

     



 

1부Am8:00 3부Am11:30      2부Am10:00

∙ 기   원 사  회  자
찬양 :  

 ∙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 내가 매일 기쁘게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기도 : 강민우장로
봉헌 : 우물가의 여인처럼
성경 : 약5:7-10
설교 : “바라고 기다립니다”
송영 : 488장
축도

∙ 찬   송 8, 104장 

∙ 성시교독 117번 (구주강림3)

∙ 신앙고백 사도신경

  기   도 조부연안수집사 차석록장로

  교회소식 사  회  자

  봉   헌 211장

  성경봉독 야고보서 5:7-10(신약P.376)

  찬   양 - 할렐루야성가대
오후예배Pm1:30

  설   교
“바라고 기다립니다”

구교환목사

        (가정에서)∙ 송   영 488장

∙ 축   도 설교자

       

  

기    도 : 윤경옥권사
성    경 : 히브리서 11:24-29 
말    씀 : “믿음의 사람 - 모세”

(가정에서)

히브리서 말씀 묵상   

 

 

   1부  2부 3부 오후

안   내 임영종 김상호 이영자 조래호 김진종 -

헌   금 빈정희 
이현근 김상훈 조미자 장덕기 전월연

정정숙 정경순 -
다음주기도   김현석  김상호  이성희 -
주   차   박광길 정상열 박선수 김길호 권일현 
애   찬 이번주 -

다음주 -

제53회 사무총회

2021년 12월 19일(주일) 오후 12시 30분

은천교회 본당

 목회일정 및 행사  
  - 대강절 셋째 주일 : 오늘
  - 예산당회 : 오늘 3부예배 후 / 당회실
  - 위임장 제출 : SNS나 전화, 위임장 (유희동목사 : HP. 010-2017-3688)
  - 2022년  “아침에 떠나는 말씀 여행” 신청 : 문자 혹은 전화 (15일까지)
  - 2022년 생일 확인 : 1층 로비 (15일까지)
  - 2022년 강단장식 신청 : 사무실
  - 연말정산 기부금 확인서 신청 : 사무실

 온라인 예배 안내 
  - 주일 3부예배 / 오전 11시30분
  - 수요예배 / 저녁 7시 30분
      교회 홈페이지(eunchon.org)나 유튜브 검색창에 「은천성결교회」 검색
      온라인헌금 : 농협은행 396-01-006051 은천교회 
  - 온라인 예배 후 교회로 연락

 2021년 성경통톡 
  ‘2151 클럽’: 신은복권사(2)
    -----------------------------------------------  
 기관 행사 및 모임안내

  - 월례회 : 3부 예배 후 본당 / ∙제2남전도회  ∙제3, 4여전도회

 서울강남지방 교회학교연합회 경시경창대회 수상
   - 합창 : 대상
   - 가족창 : 우소윤·정윤, 이채은, 최수현·수빈, 최세란·이래 가정        

   강단헌화
  - 김대호·신미란집사 -

     “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해주세요”


